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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웨딩드레스는 영세 규모 기업일지라도 세계에서 활약 

이탈리아는 밀라노, 피렌체(Firenze), 시칠리아(Sicilia) 등등이 웨딩드레스

(wedding-dress)의 본고장으로서 알려져 있는데, 나폴리도 또한 세계에서 유명

한 웨딩드레스의 거리이다. 상질(上質)의 실크 소재, 섬세한 레이스(lace), 비

즈(beads : 장식용 유리구슬) 등의 자수와 나폴리의 직공이 한 땀, 한 땀 손으

로 하는 바느질 기술이 살아 있다. 

결혼의 관습은 일본과는 달라, 이탈리아에서는 드레스를 포함한 결혼 준비

를 1년 전부터 시작한다. 특히 남부에서는 시간과 돈을 들이고, 북부에서는 

하루에 결혼식을 올리는데, 남부에서는 이틀에 걸쳐 올린다. 

웨딩드레스의 소매가격은, 도매가격에 30%를 얹은 금액이 일반적이다. 이

탈리아에 살고 있는 일본 디자이너의 말에 따르면, 웨딩드레스는 오더 메이

드(order-made : 맞춤)로 2,000 유로 정도가 시세이며, 일본과 비교하여도 큰 

차는 없다. 

웨딩드레스 업계에서도 유로 통화로 바뀐 후에 물가고(物價高)나 유로고

(高), 중국제 기성 드레스(中國製 旣成 dress)가 이 지방의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남부의 산아 제한(産兒 制限)과 북부에서 점차 정착되고 있는 만혼화

(晩婚化)나 검소한 결혼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등으로 인하여 역풍이 

불고 있다. 

나폴리에 흩어져 있는 웨딩드레스 기업 중 ‘다렛산도로’에서는 10명의 종



업원이 일하고 있다. 대부분이 수주 생산(受注 生産)으로 웨딩드레스를 년간

(年間) 360~400 착(着) 제조하고 있다. 이외에 이탈리아의 인구의 95%를 차지

하고 있는 카톨릭의 유아 세례식(幼兒 洗禮式)에서 입을 어린이용 드레스를 

년간 200 착 정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웨딩드레스의 도매가격은 

500~1,300 유로로 비교적 싼 것 같기도 하여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1952년에 창업한 이 기업은 원래 웨딩용 모자 제조로부터 시작하였다. 디

자인, 재단(裁斷), 봉제(縫製), 프레스(press) 가공까지 일관하여 자사에서 생산

하므로, 관리나 가격에도 강점이 있다. 디자이너로 창업자의 딸이 작업량이

나 종업원의 적성을 봐서 일감을 나누어 준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무엇이던 

할 수 있는 다능공(多能工)의 육성이 불가결하다. 

드레스는 오더를 받으면 대부분은 1달이면 완성된다. 이미 오스트리아

(Austria), 스위스(Suisse : Swiss)로의 수출 실적이 있으며, 일본으로의 수출에 

의욕적이다. 납기와 품질을 중요시하는 일본으로의 수출도 “별로 문제될 일

은 없다.”고 한다. 이곳의 일본 사람 바이어도 “이탈리아에는 우수한 웨딩드

레스 메이커가 많은데, 품질이나 손작업으로 봐서는 비교적 값이 싸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유로고(高), 미국 경제의 불안이나, 중국 제품(中國 製品)이 나돌고 있어 근

처의 동업자들은 도산(倒産)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족끼리 하고 있어 버틸 

수가 있다.”고 딸인 디자이너는 말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로 뭉

칠 수 있는 가족 경영의 강점이 나폴리의 섬유 산업을 받치고 있다. 최근에

는 장갑, 티아라(tiara : 꽃이나 보석의 여성용 머리 장식), 브로치(broach : 장

식용으로 옷에 다는 핀) 등 주변 아이템(item)까지 토털(total)로 제안하고 있

다. 스타일링(styling : 외형 design을 새로운 양식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나 코



디네이트(coordinate : 옷이나 색의 균형을 조정하는 것)의 상담도 받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새로운 컬렉션(collection)을 판매하는 등, 나폴리에서 발신하

는 웨딩 어패럴을 세계로 판매하고자 힘껏 노력하고 있다. 

(4) 나폴리의 기술에 대한 인지도 높여, 구매력 있는 시장 개척 

나폴리의 어패럴은, 이탈리아에서 일관생산 되며,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직공들의 손작업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유로 스폴테로’에서는 “인지도를 높

여 수출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며, 해외로의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

다. 

어패럴 잡화 수출 상담회(Apparel 雜貨 輸出 商談會)인 ‘매직 스타일(magic 

style)’을 찾아온 일본의 바이어는 나폴리의 어패럴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인 

봉제로부터 디테일(detail : 細部)에 이르기까지 기술 수준이 높고, 원숙한 손

작업이라고도 하고 과연(果然) 나폴리라라고도 높이 평가하였다. “오늘날에, 

보기 드물게 생지에서부터 봉제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에서 일관 생산하고 

있다.”고 일본 상사의 부인복 수입 도매 담당자(婦人服 輸入 都賣 擔當者)는 

말하고 있다. 출품자는 찾아온 바이어에게 자신있게 공장 견학을 권하였다. 

이들과는 달리 “디자인(design)의 측면에서는 시간이 멈추고 있어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가끔 받는다. 그 중에서도 부인복은 모양이나 색사용이 모

두 미세스(Mrs : 부인) 대상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젊은 세대를 위한 상품과

는 전혀 다르다. 단순하게 출품 기업이 트렌드를 모를 리는 없다. 나폴리 직

공의 손작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단가가 오르고, 트렌드를 따르는 젊은 층

에 대한 제안은 어려워, 소득이 높은 미세스 대상으로 기울게 되는 딜레마

(dilemma : 進退 兩亂)가 배경에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번의 매직 스타일 수출 상담회(輸出 商談會)의 목적은 

나폴리의 높은 기술 수준을 다시 인식시켜, 세계에서도 ‘유독(惟獨) 이탈리아

를 좋아하는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수출을 늘리려는 데에 있다. 

유로 스폴테로는 일본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하여 2007년에 도쿄에서 열린 

‘이탈리안 위크’에 참가하여 캄파니아 주(Campania 州)의 의식주 상품을 전시

하였다. 2009년에는 요코하마에서 똑같은 행사가 기획되어 출품할 계획으로 

일본으로 적극적으로 어프로치(approach)하려 하고 있다. 

일본 뿐 아니라 러시아, 중동 등의 구매력이 강한 지역으로의 수출도 의욕

적이며, 이들 여러 나라로 수출한 실적이 있는 출품 기업도 많다. 수출 상담

회나 프로모션에 의한 인지도 향상, 각 기업의 노력으로 나폴리 어패럴이 세

계에서 활약할 날은 멀지 않았다.♣  

 


